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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먹는 하마 “밀라노 프로젝트” 중단
감사원, 사업타당성 분석 없이 패션밸리 조성 … 산자부 명예 “똥칠”

대구의 섬유산업진흥사업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지 않게 추진돼 국민의 세금만 축낸 것으로 드러났다.

감사원은 3월31일 대구시가 패션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일명 <밀라노 프로젝트>의 핵심인 패션어패럴

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“산업자원부장관과 대구시장은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

의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”고 통보했다.

감사원의 결정은 사실상 패션어패럴밸리 사업중단을 뜻하는 것으로, 산업자원부 및 대구시 관계자들의 책임 

논란과 함께 대구지역 경제에도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.

감사원이 발표한 <지역산업 진흥사업 추진실태> 감사 결과에 따르면, 산업자원부와 대구시는 고급 의류를 

생산하고 판매하는 패션어패럴밸리(봉무지방산업단지)를 조성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조달방안을 면밀히 

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.

대구시는 패션어패럴밸리 조성과정에서 “패션보다는 섬유와 직물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높다”는 전

문연구기관의 제안도 무시했다.

더구나 공장과 도매상 등이 들어설 산업단지 수요가 1874평으로 조사됐으나 대구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9

만9671평으로 확장했다.

재원조달에서도 총 사업비 3007억원 중 부지 매입과 도로 확장 등에 투입된 국비 700억원을 제외하고 민간

에서 조달하기로 했던 2307억원 중 단 한푼도 유치하지 못했다.

대구지역 섬유산업 진흥을 위해 1999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국고와 지방비 등에서 신소재개발 연구비 지

원,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건립 등에 4684억원이 투입됐지만 오히려 성과는 나빠졌다.

1999년 대구시의 섬유 생산은 4조9890억원, 수출은 15억8000만달러에 달했으나 2002년에는 생산 4조3810억

원, 수출 12억5000만달러로 줄어들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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